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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오대산은한암스님의 수행가풍이면면히 이

어져 오는 도량입니다.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스님을 시봉했던 제자들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한

암 스님의 생애, 정신, 면모 등을 조금씩 엿볼 수 있

습니다. 한암 스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대산스님들이남쪽지방의선방에내려가수행정

진하기 위해 어른스님에게 인사를 하면, ‘어디서 왔

는가?’란 질문을 받습니다. ‘오대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른스님들은 오대산 스님

들을인정합니다. 

오대산 출신 스님들은 어디에 데려다놓아도 제 몫

과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지요. 그것이 바로 한암 스

님이주창한승가오칙(僧伽五則)에근거한것입니다.

스님이되면다섯가지분야에막힘이없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참선으로써 지혜를 얻어 구경성불의 기틀

을 세우고, 염불로써 중생구제의 뜻을 세우게 했으

며, 간경으로써 바른 정견을 곧추 세우게 했고, 의식

으로써 윤리의 사표가 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가람

수호로써불교토장엄의원력을갖게한것입니다. 

요즘 들어, 누구든지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 교

육풍토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노래든 춤이든 체

육이든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교

육법은 다른 분야에는 쓸모가 없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교육방법이 옳은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조금의 소

홀함이없고, 어느분야든최고로할수있는것이바

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자세라고 봅니다. 승

속을 막론하고 오대산 기운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한분야에도소홀함도막힘도없어야합니다. 

한암 스님과 관련된 일화 한 자락을 소개하겠습

니다. 한암 스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쉰 살쯤에 서울 봉은사 조실을 끝

으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이

지요.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

어가27년동안동구밖을나오지않은채선수행에

몰두하셨지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에 밀려 흔적

도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된 근대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허 선사의 원력이 한암 스님에게 그

대로이어진것입니다. 

경허 선사의 수행가풍을 이어받은 한암 스님이

어느 추운 겨울 날, 상원사에 있을 때 노비구니 스님

이적멸보궁참배를위해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날이 저무는지

도 몰랐던 노비구니 스님이 간신히 상원사로 내려

오게됐습니다. 날이춥고어두워, 원주스님에게‘하

룻밤만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지요. 그래서 그 원주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물었는데, 한암 스님이 일언

지하에“내려가라!”며거절을했다고합니다. 

이유를 묻자, 한암 스님은“사려가 있는 사람이라

면 알아서 밝은 날에 내려갔을 것이다. 만약 노비구

니 스님이 기도를 잘 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신심

과 기도가 깊으면, 호랑이 만날 걱정도 추위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길을 나서면 길을 밝혀 줄 것이고,

몸을따뜻하게해줄것이다”고했습니다. 

경전에서도 신심이 깊으면 물에 빠져도 물에 젖지

않고, 불속에들어가도불에타지않는다고했습니다. 

한암스님은또“수행자가밤이무섭고, 추위가무

섭다면 쓸데없는 수행자”라며 단호히 내치셨습니

다. 이 일화에서 터럭만큼도 틈이 없는 엄격함을 보

여준한암스님의수행력을알수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부처님의

말씀인 <금강경>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한암 스님

의 일생 면면에 엄격함 속에서 따뜻함이 있고, 부러

움 속에서 강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조계종의소의경전인<금강경>의정신과한

암스님의수행은맥을같이한다고봅니다. 

<금강경>은 뜻을 알든 모르든 신도들은 수없이

독송합니다. 조계종단에서는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의경전이란 것은 이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부모님처

럼 <금강경>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국불교에서 <

금강경>은부모와같은경전입니다. 

불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와 북

방불교입니다. 남방은 소승, 북방은 대승이라고 합

니다.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원형대로 전해지기를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탁

발행렬이지요. 생활모습도 부처님 당시 그대로를 추

구합니다. 북방불교는 부처님의 사상적인 면은 시대

별로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금강경>은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

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처님

의가르침을훨씬개혁적이고파격적인면모로바꿔

놓습니다. 그래서대승시교(大乘始敎)라고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마음의 흐름을 딱 눈앞에 있

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그 내용이 중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와문답으로쉽게말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질문은 수보리존자가“아

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쓰며 항복받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이후에는 27번 걸

쳐의심하고답변하는내용들로돼있습니다. 

그럼, 보리심을 발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세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광대심(廣大心)입니다.

한량없는 넓고 큰 마음, 즉‘일체중생을 내가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제일심(第一心)

입니다.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는 했다’는 마음입

니다. 셋째는‘부도심(�度心)’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도, 제도된 일체중생도 없는 마음

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만든 만다라를 그려 완성한

뒤, 순식간에 집착 없이 빗자루로 쓸어 없애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마음이 자

리 잡고 있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올 수 없습

니다. 또 그릇에 무엇을 담았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순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

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없는 무

궁무진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금강경>

의 핵심 내용인‘견(堅:금강처럼 견고함)’, ‘예(銳:칼

처럼 예리함)’, ‘명(明:진리의 밝음)’등과 일맥상통

합니다. <금강경> 자체가‘능단금강(能斷金剛)’이

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도 능히 잘라내는 금강이

라는 의미이잖습니까? 한암 스님의 일생과 수행가

풍은 이처럼 불의와 시비 등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

는‘진리의 칼’이었습니다. 진리탐구에 몸을 사리지

않았고, 온갖권력에도겁내지않았습니다. 

<금강경>의 정신이 스님의 수행에 냉철하고 투철

하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공의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수행자의귀감이되는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철우기자∙사진=고영배기자

특강-한암대종사와 금강경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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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한암대종사수행학림’세번째주제인‘한

암대종사와금강경’에대해강의한현각스님(원주성

불원장)은“평생동안터럭만큼도틈이없는엄격함을

보인한암스님의 수행가풍과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그맥을같이한다”고밝혔다. 다음은현각스

님의강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空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수행의 귀감

원주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은 3월31일 월정사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에서“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금강경>과그맥을같이한다”고강조했다.

생전에언설을특히경계해법어집조차남기지않

았던 한암 스님. 그렇기에 선의 본질과 수행방법을

문답으로정리한<선문답21조>가갖는의미는남다

르다. <선문답21조>는 한암 스님이 금강산 만일암

에서 선원을 개설하고 후학을 지도할 때, 결제중이

던비구이력스님의질문에대한답을했었는데, 스

님이 열반한 다음 후학들이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한암스님의선사상을체계적이고조리있게논술한

<선문답21조>는 일상을 사는 재가자들의 마음공부

에훌륭한지침이되기에충분하다. 

▲참선은삶과어떤관계가있는가?

-달마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

처가 곧 도다. 도가 곧 선이다. 선은 곧 중생의 마

음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중생심에는 청정한 마

음과 물든 마음이 있다. 청정심은 사람의 바른 길

이요, 물든 마음은 사람의 험한 길이자 불구덩이

다.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가 바른 길을 버리고 편

안한 집을 비워둔 채 험한 길로 나아가며 불구덩

이에빠져만겁의괴로움을받겠는가? 

▲참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

야하는가?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일단대사(一段大事)의 인

연을 밝히고자 한다면,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

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이며 구경(究竟)에 다름

이 없음을 믿어서 철저하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비록 만

겁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

(大道)에들어갈수없을것이다. 

▲이미 초심(初心)을 지녔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진실한참구가되는가? 

-상근기(上根機)의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하나의

기연과 경계에서 이를 잡아 곧바로 사용하므로 굳

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만일 참구를

논한다면 마땅히 조주의‘무자(無字)’, ‘뜰 앞의 잣

나무<庭前栢樹子>’, 동산의‘마삼근(麻三斤)’등

맛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쇠 소에 앉아 주둥

이를 박지 못할 곳에까지 몰입하듯 해야 한다. 만

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끝 만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동하면, 옛 사람이 말한“잡독

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했으니 학

인이가장먼저깊이경계해야할것이다. 

▲여실히 참구했다면, 어떠한 것이 여실하게 힘

을얻는가? 

-옛 스님이 말하기를, “힘이 안 드는 곳이 곧 힘

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화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

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

로 들어짐에 이르러서야 육근(�根)의 문이 자연

히 툭 열리어,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평탄하고 평

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투사되

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

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

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터럭 끝만큼이라도 지각의

마음을 내면 순일한 오묘함이 끊어져서 대오를 얻

을수없을것이니, 이점을경계해야할것이다. 

■‘선문답21조’에서 가려뽑은 마음공부법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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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월정사-현대불교 공동주최

육바라밀 실천하는 불자되자

한치 틈 없는 엄격한 수행가풍

“마음의 흐름 알아차려라”

●● 서서 울울 :: 종종로로 33가가 국국민민은은행행 44층층((지지하하철철11호호선선 11번번 출출구구))

문문의의 :: 0022))774477--99113366.. 001111--330077--22997755
●● 부부 산산 :: 부부산산시시 진진구구 전전포포동동 부부전전동동지지하하철철 88번번출출구구

문문의의 :: 005511))880044--88557711.. 001188--331122--7711110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5. 1
월∙화반(주∙야간반 :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가 과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사암침술 강좌

매화역수 강좌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 암 침 술 학 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주)천성건설

(株)天 星 建 設

◆◆ 각각종종 설설비비공공사사 일일체체

◆◆ 석석재재,, 부부품품 일일체체

◆◆ 석석,, 조조각각,, 석석물물 일일체체

◆◆ 석석,, 불불상상,, 좌좌상상,, 미미륵륵

◆◆ 석석,, 탑탑,, 마마애애불불상상조조각각

◆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 전 화004411))333344--22556677~~99 
H∙P 001100--88666622--44884411,, 001111--442233--22004400
전무 이재갑

◆◆ 건건설설부부문문
◆◆ 석석굴굴,, 납납골골당당 공공사사
◆◆ 석석굴굴,, 법법당당 조조성성
◆◆ 석석,, 축축대대 공공사사 및및 보보수수
◆◆ 석석 공공사사 일일체체
◆◆ 석석굴굴,, 저저장장실실,, 보보관관실실

공공 사사 개개 요요

◑◑ 예예산산 탈탈해해사사 석석굴굴 공공사사 5500평평 <<지지장장전전>>
◑◑ 공공주주 석석굴굴 법법당당 5500평평 조조성성 <<백백공공선선원원>>
◑◑ 상상주주 석석굴굴법법당당 5500평평
◑◑ 우우리리동동 축축대대공공사사 응응덕덕사사
◑◑ 가가평평 석석굴굴법법당당 110000평평 조조성성
◑◑ 청청평평 자자연연돌돌탑탑공공사사 2288개개 조조성성

공 사 완 료

사찰, 법당, 앰프 전문

DDXX--770077스스텐텐드드 마마이이크크

마마이이크크 가가격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고성능 무선마이크
▷각종 마이크 판매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영험
도량

퇴마란? 
현시대는남을믿지못하고아무리바삐뛰어도만
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
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얻어마를물리치는것을퇴마라합니다. 

빙의현상(이유)

집착, 미련그리움, 애착때문에

무서워갈곳이없어요

여기저기다니며놀고싶어왔어요

너무고통스러워왔어요

영가

조상영가

낙태

타영가

미물영가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야후 검색창에서

해해원원사사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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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문할 부분은 <화엄경> ‘15품 십주품(十住

品)’부터‘22품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까지 입니

다. 우선‘십주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화엄경>

에서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깨달음 속의

삼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할 뿐입니다. ‘십주

품’에서는 열 가지 머무는 곳(住處)를 말하고 있습

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초발심주(初發心住)’

는 보리심을 처음 일으켜 머무른 단계입니다. 여기

서‘머물 주(住)’자는 그냥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공(我空)을 성취해 머무는 자리입니다. 보리심이

일어난다 함은 아공이 됐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리심에는 범부와 성문ㆍ연

각, 그리고 보살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에 보살이일으킨 보리심을‘진발심(眞發心)’이라고

하죠. 발심 앞에서 초(初)자가 붙어 초발심입니다.

이경지는아공(我空), 즉인공(人空)의단계입니다.  

그럼 발보리심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깨치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리

심을 일으켰다는 마음의 근저에는 고통에서 떠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리

심을 내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자각이 없

습니다. 이 같은 인식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자리(自利)보리심’입니다. 여기에 이타의 보리심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자리보리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인‘이타

(�他)보리심’이일어나게됩니다. 

함허 스님이 풀이한 <원각경>에서 깜짝 놀랄만한

구절을 봤습니다.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일어나면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면 정각을 이

룬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보리심을 일으키

는방법으로다섯가지의경우를들고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일으키는 보리심, 둘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

리를 깨쳐야겠다는 보리심, 셋째는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워 스스로 일으키는 보리심, 넷째

는 나보다 이웃 사람들과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겪

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으키는 연민심으로 내는

보리심, 마지막은 불법이 파괴되거나 그런 조짐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일으키는 보리심입니다. 발보

리심은 부처님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

니다. 발보리심 그 자체가 부처님의 법을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보리심을 요즘 말로 하면, 수행의 동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괴로움인 거

죠. 

발보리심은괴로움에대한자각입니다. 그괴로움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발보리심입니

다. ‘초발심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초발심주’는

실질적으로‘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육체가 내 것

이 아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역

시 자아가 없다’는 것을 명철하게 체득할 때 일어나

는 참다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아공을 체득했다’

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십

주의 경지가 바로 이타의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이

닦는단계이기때문입니다. 

원효 스님은 <대품반야경>을 인용하면서‘공의

뜻은 깨달음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공은 무(無)가

아닙니다. 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이라

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연기(緣起)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관계성에 있습니

다.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볼 때, 중생에 대한 연민심도 보

리심도일어나게됩니다.  

‘십주품’에서의‘주’는 바로 아공ㆍ인공의 공성

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심도 공에 자각에

서 일어납니다. ‘나’라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득

하고 머물 때, 진정한 초발심이 일어난다는 의미입

니다. 사실‘범행품’‘초발심공덕품’등도 십주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초발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내

용에대한것들입니다. 

다음으로‘범행품(梵行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범행의‘범’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범행

품’에서는 수행방법과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

음에 대한 핵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

품’은 정념천자(正念天子)가 법혜(法慧)보살에게 질

문하고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핵심은

‘깨끗한 행위이자 번뇌가 없는 범행을 하려면 어떻

게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으로 귀

결됩니다. 관찰 내용결과에 대해‘범행품’은‘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데 집착할 것이 없으며 법에 머

물 것이 없다. 또 과거는 이미 멸했고 미래는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는 고요하다.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

보를 받을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바뀌지않는다’고말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과거는 멸했고, 미래는 이르

지 않았으며, 현재는 고요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왜 말이 중요할까요? 만일 화가 났다면 어

떻습니까. 또 화냄이 자기 삶의 전부일까, 아님 부분

일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화내는 것이 내 삶의 일부

분뿐이지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내는것이자기삶의전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40년 살아온 사람이 있

습니다. 그 사람은 그 40년을 자기 삶이라고 말할 겁

니다. 그래서40년을살아오면서여

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화내는

것도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그40년은지나간시간일뿐입니

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40년은자기삶이아니지요. 거짓입

니다. 현재 이 순간, 살고 있는 자신

이 전부입니다. 40년은 과거이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40년일 뿐입

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입

니다. 미래를 추상하는 그 마음도,

과거를 기억하는 그 마음도 현재입

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상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기억이고

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

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

면, 과거를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한 까닭이 이 때

문이죠. 

‘범행품’에서도‘범행이 무엇인

가’에 대한 결론에 대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

이 순간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

다. 화를 냈다면, 화는 현재 이 순간

에만있을뿐입니다. 과거는지나가

없어 과거가 아니고, 미래는 오지

않아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이 순

간에만 존재하기에, 화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마

음에‘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느

냐’가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

다. 지금의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한 생각이 자기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범행품

>에서핵심이되는이치입니다. 

열 가지 법을 관찰해 범행을 성취하는 데 있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正覺)’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을 탁 내는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럼이말이과연가능한말일까요? 

이유에 대해 법혜 보살이‘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써 서로 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

를 내지 아니하며,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

날 것이다. 처음 발심할 때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심을 얻어 일체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아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의

성품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치를 알

면 언하대오(言下大悟), 즉‘말끝에 큰 깨달음을 얻

는다’는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범행품’을 읽고 정

각을이루기를바랍니다.

다음은‘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에 대해 말

하겠습니다. 이 품의 핵심은 처음 마음을 냈을 때 어

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치고

자 마음을 냈을 때 도대체 얼마나의 공덕이 있을까

요? 여기의 공덕에는 내적 성찰이 있습니다. 수행의

결과를 공덕이라 합니다. 깨달음의 다른 모습이 공

덕인 셈입니다. 보리심을 내고 수행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있습니다. 

먼저, 진리를깨치고자하는보리심을내면우리삶

자체가바뀝니다. 괴로움에대한자각이일어나보리

심을 내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을 송두리째 전환

시키게합니다. 보리심을낸결과입니다. 보리심은수

행의동기가됩니다. 고통에서벗어나려는마음이수

행을하려는의지를만듭니다. 둘째는괴로움에대한

자각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습

니다. 셋째는산란심이일어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을

까?’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행은 바로 그 욕망을 조절해 좋은 방

향으로 바꿔줍니다. 괴로움의 자각 즉, 동기부여이자

깨침의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는절망에서벗어나는길을알게해주

기 때문에, 절망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일어나지

않게합니다. 

마지막으로‘십무진장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품의 이름에는‘열 가지 다함이 없는 창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藏)은 기억과 앎

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진장에서 신장(信藏)

은 믿음, 계장(戒藏)은 계율, 참장(慙藏)과 괴장(愧藏)

은 부끄러움, 문장(聞藏)은 법문 듣는 것, 시장(施藏)

은 보시, 혜장(慧藏)은 지혜, 염장(�藏)은 알아차림,

지장(持藏)은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변장(辨

藏)은경전과논서를말합니다. 

그럼 이 열 가지 무진장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마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특성

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억하고 저장하려는 특

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다는 것을 마음

에 확고하게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반

드시 보리심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믿음이 우

리마음에머물도록한다는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철우기자∙사진=고영배기자

4월1일열린화엄산림세번째법사인지운스님(동화

사강주)은<화엄경> 15~22품강설에서“괴로움에대한

자각이일어나보리심을내면삶이바뀐다”며“‘나’라는

자아가없다는것을체득하고머물때, 진정한초발심이

일어난다”고강조했다. 지운스님의<화엄경> 강설내용

을정리한다. 

깨닫고 싶거든 괴로움부터 자각하라

월정사화엄산림세번째법사인동화사강주지운스님은“‘나’라는자아가없

다는것을체득할때진정한보리심이일어난다”고강조했다.

월정사 화엄산림에 참가한 200여 사부대중이 지운 스님

의법문을경청하고있다.

화엄산림-제3강(15~22품)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

월정사-현대불교 공동주최

진리 깨치고자 보리심 내면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보리심은 수행의 동기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수행하려는 의지를 만듭니다

“

”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니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

”

세계적인위빠싸나큰스승우빤디따사야도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타에서는

봉인사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위빠싸나 수행의

큰 스승이신 빤디따라마 쉐다웅꼰 사야도지(우

빤디따 사야도)를 모시고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2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수행 기간 동안 교학과 수행이 높으

신 우 따마네죠 사야도와 두 분의 세얄레이께

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야도지와 함께하는집중 수행은 마하시 방

법의 위빠싸나 명상 수행이며 위빠싸나 수행이

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

적, 육체적 현상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임

으로써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시며 또한 자애로우신 사야도지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귀한 기회

이오니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써 선업 공덕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행 기간 : 22000066년년 44월월 1155일일 -- 55월월 2266일일((4422일일간간))
2. 수 행 처 : 봉인사 (www.bonginsa.net, 031-574-5585) 

3. 접수일과 접수처(문의) : 3월 14일 - 3월 31일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타

전화 : 02)2235(2232)-2841 / 이메일 : byunsh1@hanmail.net
http://www.panditarama.com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 센타 ㆍ 봉인사 합장

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초청 명상 수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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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희소식!!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11.. 당당뇨뇨수수치치 높높은은 분분

22.. 합합병병증증으으로로 고고생생 하하시시는는 분분

33.. 발발병병한한지지 오오래래되되고고 약약을을 먹먹어어도도 치치료료가가 안안되되시시는는 분분..

44.. 당당뇨뇨때때문문에에 생생활활에에 지지장장이이 있있는는 분분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